
https://doi.org/10.5392/JKCA.2021.21.07.619

청소년의 소외감과 스트레스 반응의 관계에서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행동활성화체계(BAS)의 조절된 매개효과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Smart Media Addiction Caused by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 on Adolescents’ Alienation and Stress Responses 

원소희*, 최유리**, 서경현***

삼육중독심리재활연구소*,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예술학과**,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So-Hee Won(wonsonem@gmail.com)*, Yulee Choi(yuriteddy@naver.com)**, 
Kyung-Hyun Suh(khsuh@syu.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소외감과 스트레스 반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소외감과 스트레스 반응을 스마트
미디어 중독이 매개하는 모형에서 행동활성화체계(BAS)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참여자는 수도권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361명의 남녀 학생들이다. 조절된 매개효과는 PROCESS Macro 3.5 
모델 7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의 소외감과 BAS는 스마트미디어 중독이나 스트레스 반응과 정적 상
관이 있었으며, 스마트미디어 중독도 스트레스 반응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조절된 매개
효과 분석에서는 소외감과 BAS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으며, 소외감의 조건부 간접효과는 BAS 수준이 매우 
낮은 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이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몰입하여 스
트레스 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며, 그런 영향은 BAS 수준이 높을수록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 중심어 :∣소외감∣스마트미디어∣중독∣BAS∣스트레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lienation and stress responses, and 
examined the mediating model of smart media addiction moderated by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BAS) on alienation and stress responses. Participants were 361 male and female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at Seoul metropolitan area. PROCESS Macro 3.5 Model 7 was used for analysis 
of the moderating mediating effect. Results revealed that adolescents’ alienation and BA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smart media addiction and stress responses, while smart media addic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ress responses. In a moderated mediating model for stress responses, there 
was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f alienation and BAS; conditionally indirect effect of alienation was 
not significant in groups with very low BA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dolescents who feel alienation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stress responses by overindulging themselves in using smart media. The 
moderating effect suggests that this effect is stronger with higher levels of B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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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포함해 스마트미디어로 게임
을 하거나 SNS를 사용하며 그것에 과하게 몰입하여 중
독되는 경우가 많다[1]. 청소년이 스마트미디어에 중독
되면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어 학업성취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2]. 게다가 스마트미디어에 중독될 경우 불
면증, 우울 등을 포함한 정신장애에 취약해진다[3][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미디어 중독이 우울이나 
피로감 및 신체화 증상 등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 증상
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직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피로감이나 신체화 증상 
간의 관계가 연구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중독에 빠지
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로감을 경험하게 된다
는 것은 이미 검증된 바 있고[5], 인터넷 중독에 중독된 
청소년에게서는 신체화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도 연구
로 밝혀졌다[6]. 연구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스마트미
디어에 중독되어도 인터넷 중독과 같이 불안, 우울, 피
로감, 신체화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
터 있었다[7]. 게다가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미디어 중독
과 우울감 간의 관계는 이미 연구로 검증된 바 있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이 
스트레스 반응 중상과 상관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
면 스마트미디어에 더 몰입하고 그것에 중독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외롭거나 사회적 접촉이 없는 사람들이 인
터넷에 중독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으며[9],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아동이나 대
학생이 휴대전화에 중독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
난 연구들도 있었다[10][11]. 청소년뿐만 아니라 장년
층이나 노년층도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면 스마트
폰에 중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검증되었다[12]. 남
들에게서 자신이 잊어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스마
트미디어에 중독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밝혀진 바 있
다[13]. 

사회적 소외감은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의 정신건강
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COVID-19로 고립감이나 소
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정신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 특별히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15]. 예를 들어, 
소외감이 한국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
는 것도 검증된 바 있다[16]. 또한 Forsatkar et al.의 
연구에서는 소외감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는 것이 발견되었다[17].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외감이 청소년을 스마트미디어에 과하게 몰입하게 
하고, 그 결과 그들에게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날 것
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미디어에 중독되게 하는 개인
의 성향 중에 행동활성화체계(behavioral activation 
system: 이하 BAS)를 주요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BAS
는 기질적 차원의 성격으로 1967년 Eysenck가 주장한 
인간에게서 각성 수준의 조절을 관장하는 상행망상활
성체계(ascending reticular activating system)와 
관계가 있다[18]. Eysenck가  이 개념을 소개한 후 뇌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인간의 성격을 중추신경계의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체계와 그만두게 하는 체계가 뇌에 존재한다는 쪽으로 
이론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심리학계에는 인간에게 행
동을 활성화 하는 체계인 BAS와 행동을 억제하는 체계
인 BIS(behavioral inhibition system)가 소개되었다
[19][20].

그런데 그 중에서 BAS가 개인이 중독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예
를 들어, BAS가 유해성 음주자들이 술의 유인가에 대
한 단서를 더 잘 포착하게 하여 음주를 하게 한다는 연
구가 있었다[22]. 또한 BAS는 도박게임에서 의사결정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기도 하였다[23]. 
Simons et al.은 BAS가 약물사용 등과 같은 중독행동
이 주는 효과를 더 기대하게 만들어 그 행동을 실행에 
옮기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24]. BAS는 행동을 하
게 만드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이기 때문이다[25]. 그런 
차원에서 Kim et al. 은 BAS를 스마트폰 중독의 한 소
인으로 가정하였다[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외감
을 느끼는 청소년이라도 BAS 수준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스마트미디어에 몰입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
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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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소외감
은 스마트미디어 중독이나 스트레스 반응과 유의한 상
관이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은 스
트레스 반응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셋째, 청소년의 
소외감과 스트레스 반응을 스마트미디어 중독이 매개
하는가? 넷째, 청소년의 BAS가 소외감과 스마트미디어 
중독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다섯째, 청소년의 소외
감과 스트레스 반응을 스마트미디어 중독이 매개하는 
것을 BAS가 조절하는가? 마지막 연구문제인 청소년의 
소외감과 스트레스 반응의 관계에서의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BAS의 조절된 매개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1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는 학생 
3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9.7로 계획한 
분석들을 기초로 최소 표본 수를 산출하였는데 300명 
정도의 표본이 필요하여 불성실한 응답할 참여자들까
지 감안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참여 동의한 
학생들은 420명이었으나 41명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사용한지 1개월이 되지 않아 연구에 참여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11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는 불성
실하게 응답하여 제외되었다.

이들 중 남학생은 190명(52.6%), 여학생은 171명
(47.4%)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5.09세(SD=1.02)였다. 
참여자 중에 중학생이 179명(49.6%), 고등학생이 182
명(50.4%)이었다. 중학생 중에는 2학년이 156명
(87.2%), 3학년이 23명(12.8%)이었는데, 고등학생은 
182명 모두 1학년이었다. 이들은 평균 43.67개월

(SD=18.93)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미
만인 경우가 139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2시간에
서 4시간 사이인 경우도 122명(33.8%)이나 되었다.

2. 연구 도구
2.1 소외감
청소년이 경험하는 소외감은 Mau의 학생 소외감 척

도(Student Alienation Scale: SAS)를 이은숙이 번안
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6][27]. 이 척도는 28문
항으로 네 개의 하위요인, 사회적 무력감(8문항), 무의
미감(6문항), 규범 상실감(7문항), 사회적 고립감(7문
항)을 측정한다. 하지만 무의미감은 실존적인 측면을, 
규범 상실감은 사회규범을 따르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상 사회적 고립감과 사회적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력감 문항들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
다)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
외감을 더 느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총점만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한국 청소년에 맞게 척도를 수정·보완한 
이은숙의 연구에서는 무의미감이나 규범상실감과 같은 
요인까지 포함하여 내적 일치도(Cronbach’s α)가 .81
이었으나[27], 본 연구에서 15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93이었다. 

2.2 스마트미디어 중독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은 김

동일 등이 개발한 청소년용 S-척도 단축형으로 측정하
였다[28]. 이 척도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
마트미디어의 충동적 및 강박적 사용(3문항), 금단(4문
항), 내성(4문항), 그리고 문제 및 대인 간 갈등(4문항)
의 하위척도를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4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미디어에 더 중독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에는 스마트미디어 중독 총점
이 포함되었는데, 척도개발 연구에서는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가 .91이었고 양호한 준거타당도와 구
인타당도를 보였으며[28],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내적 일
치도는 .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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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행동활성화체계(BAS)
청소년의 BAS는 Caver와 White의 BAS/BIS 척도를 

김교헌과 김원식이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29][30].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BAS의 세 개의 하위요인 보상민감성(5문항), 추동(4문
항), 재미추구(4문항) 그리고 BIS(행동억제체계, 7문항)
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BAS의 보상민감성, 추동, 
재미추구 세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13문항을 사용하였
다. BAS의 문항도 4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
수록 행동활성화 수준이 높은 것이다. 한국판 척도개발 
연구에서는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79였고 내적 일치
도(Cronbach's α)는 .85였으며[30], 본 연구에서의 내
적 일치도는 .92였다.

2.4 스트레스 반응
참여자의 스트레스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고경봉 등이 

개발한 스트레스반응 척도(Stress Response Inventory)
를 사용하였다[31]. 이 척도는 스트레스 반응을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및 행동적 차원으로 측정하며, 하위요인
으로는 긴장, 공격성, 신체화, 분노, 우울, 피로 및 좌절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이고 신체적 차원에 집중
하여 신체화(3문항), 피로(5문항) 및 우울(8문항) 하위척
도 총 1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아주 그렇다)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반응 증상이 심한 
것이다. 척도 개발 연구에서 총 스트레스 반응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7이었고 양호한 준거
타당도를 보였는데[31], 본 연구에서 16문항의 내적 일
치도는 .94였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를 수행하기 전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

를 거쳐 승인(2-1040781-AB-N-01-2017072HR)을 
받았으며, 연구의 수행은 그것에 따라 윤리적으로 이루
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0과 
PROCESS Macro 3.5로 분석되었다. SPSS Statistics
로는 평균과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으며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하였다. PROCESS Macro의 
model 7번으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부
트스트래핑 5,000회 지정과 95%의 신뢰구간을 정하였
다.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
변인은 평균자승화(mean centering)를 하였다. 또한, 
조절효과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Johnson-Neyman 
방식의 조명등 분석(floodlight analysis)을 이용하였
다[32].

Ⅲ. 연구 결과

1. 소외감, BAS, 스마트미디어 중독 및 스트레스 
반응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우선 청소년의 소외감, BAS, 스마트미
디어 중독 및 스트레스 반응 간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정상성
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는데, 왜도의 
절댓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댓값이 7을 넘지 않
아 모수통계분석의 조건을 충족하였다[33]. 

  

변인 1 2 3 4

1. 소외감

2. BAS .15**

3. 스마트미디어 중독 .58*** .31***

4. 스트레스 반응 .52*** .23*** .52***

M 24.26 32.05 24.13 30.04
SD 8.35 8.35  7.91 12.51

Skewness 1.00 -.39  1.23  1.24
Kurtosis 1.64 -.05  2.41  2.13

**p<.01 ***p<.001 

표 1. 소외감, BAS, 스마트미디어 중독 및 스트레스 반응 간
의 상관행렬                           (N=361)

분석 결과, 소외감은 BAS(r=.15, p=.004), 스마트미디
어 중독(r=.58, p=.000) 및 스트레스 반응(r=.52, p=.000) 
모두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렇더라도 소외감은 BAS
와 공유하는 변량이 약 2.3%(r=.15)로 크지 않았다. 
BAS는 스마트미디어 중독(r=.31, p=.000) 및 스트레스 
반응(r=.23, p=.000)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가정한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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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스마트미디어 중독은 스트레스 반응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r=.52, p=.000).  

2. 소외감과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스마트미디어 
중독의 매개효과와 BAS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소외감과 스트레스 반응의 
관계에서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의 매개효과가 BAS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였다[표 2]. 

분석 결과, 소외감은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B=.478, p=.000), 스마트미디
어 중독은 스트레스 반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B=.523, p=.000)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게다가 소외감과 BAS의 교차항도 스마트
미디어 중독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B=.018, 
p=.000)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경로 B se t p
매개변인 모형(종속변인: 스마트미디어 중독)

상수  23.935 .324   73.95*** .000

소외감(A) → 스마트미디어 중독(C)    .478 .041   11.70*** .000

 BAS(B) → C    .268 .041    6.54*** .000

 A × B → C    .018 .005    4.10*** .000

종속변인 모형(종속변인: 스트레스 반응)
상수  17.420 2.081    8.37*** .000

A → 스트레스 반응(D)    .493  .080    6.16*** .000

C → D    .523  .083    6.28*** .000

***p<.001 

표 2. 소외감과 스트레스 반응의 관계에서 스마트미디어 중독
의 매개효과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는 청소년의 소외감과 스트레
스 반응 간의 관계를 스마트미디어 중독이 매개하는데, 
BAS가 소외감과 스마트미디어 중독의 관계를 부추긴
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BAS에 
따른 소외감의 조건부 효과는 BAS의 값이 
M-SD(-8.3470)부터 M(.0000)과 M+SD(8.3470)의 
수준 모두에서 유의하였다. 다시 말해, BAS 값이 M(평
균)과 M±SD인 영역에서 소외감이 스마트미디어 중독
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BAS Effect se t p LLCI ULCI
-8.3470 .325 .062    5.23*** .000 .2026 .4472

  .0000 .478 .041   11.70*** .000 .3979 .5587

 8.3470 .632 .048   13.23*** .000 .5479 .7257

주. LLCI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이고, ULCI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임.  

***p<.001 

표 3. BAS에 따른 소외감의 조건부 효과

조절변인인 BAS의 특정 값에서 독립변인인 소외감이 
매개변인인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경유하여 종속변인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부 간접효과를 분
석하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소외감과 스트레스 반응의 관계에서 단순 
기울기는 BAS의 값이 M-SD(-8.3470)부터 M(.0000)
과 M+SD(8.3470) 수준 모두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
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BAS B se LLCI ULCI
M - 1SD (-8.3470) .170 .044 .0929 .2622

M  (.0000) .250 .054 .1469 .3569

M  + 1SD (8.3470) .331 .075 .1864 .4825

주. LLCI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이고, ULCI는 간접효과
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임.  

표 4. 소외감과 스트레스 반응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미디어 중
독의 매개효과에 대한 BAS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또한, 조절변인 BAS의 전 범위에 대하여 조명등 분
석(floodlight analysis)의 유의성 영역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표 5]에서는 조절변인의 어느 영역에서 조절효
과가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다. 평균중심화한 BAS값이 
–16.1708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청소년의 소외감이 스
마트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다. 역으로 
BAS이 –16.1708이하에서는 소외감이 스마트미디어 
중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BAS값이 증가할수록 소외감에 따른 스마트미디어 중
독이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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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 B se t p LLCI ULCI
-19.0526 .128 .104   1.23 .219 -.0763  .3323
-17.0126 .164 .096   1.71 .088 -.0246  .3524
-16.1708 .181 .092   1.97 .050  .0000  .3621
-15.1526 .200 .088   2.27* .024  .0268  .3727
-13.2026 .236 .080   2.94** .004  .0778  .3934
-11.2526 .272 .073   3.73*** .000  .1284  .4145
 -9.3026 .307 .066   4.69*** .000  .1784  .4362
 -7.3526 .343 .059   5.84*** .000  .2275  .4588
 -5.4026 .379 .053   7.20*** .000  .2755  .4825
 -3.4526 .415 .047   8.77*** .000  .3218  .5079
 -1.5026 .451 .043  10.45*** .000  .3659  .5355
  .4474 .487 .040  12.04*** .000  .4071  .5660
 2.3974 .522 .040  13.23*** .000  .4448  .6000
 4.3474 .558 .041  13.79*** .000  .4787  .6379
 6.2974 .594 .043  13.73*** .000  .5090  .6792
 8.2474 .630 .048  13.26*** .000  .5365  .7234
10.1974 .666 .053  12.59*** .000  .5618  .7698
12.1474 .702 .059  11.88*** .000  .5855  .8178
14.0974 .738 .066  11.20*** .000  .6080  .8670
16.0474 .773 .073  10.59*** .000  .6297  .9170
17.9974 .809 .081  10.05*** .000  .6508  .9676
19.9474 .845 .088   9.57*** .000  .6715 1.0187

주. LLCI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이고, ULCI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임.  

*p<.05, **p<.01, ***p<.001.

표 5. 소외감과 스마트미디어 중독의 관계에서 BAS에 따른 조
절영역

표 2. 소외감과 스마트미디어 중독의 관계에서 BAS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BAS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는데, 그 형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2]는 각각 
BAS가 낮은 집단, 평균인 집단 그리고 높은 집단으로 
나누어 소외감에 따른 스마트미디어 중독의 평균의 변
화량을 시각화한 것이다. BAS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소외감에 따라 스마트미디어에 중독되는 경향이 강하
게 나타났다. 반대로  BAS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소외
감에 따라 스마트미디어에 중독되는 경향이 덜 했다. 

Ⅳ. 논 의

청소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이 증가하고 그것에 중
독되는 경향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개인 내
적 경험과 스마트미디어 중독의 부정적 결과를 확인하
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스마트미디어 중독과 그 원
인이 될 수 있는 소외감 그리고  결과가 될 수 있는 신
체화, 피로 및 우울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소외감과 스마트미디어 
중독 간의 관계를 BAS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고 의
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것처럼 청소년의 소외감 수
준이 높을수록 스마트미디어에 중독되는 경향이 강했
다. 외로움이나 소외감은 물질중독에 빠지게 할 가능성
이 많다는 것은 자주 연구되었지만[34], 본 연구에서는 
소외감이 청소년을 스마트미디어에 중독되게 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소외감과 중독 간의 관계를 스마트미
디어 중독으로까지 확장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
고 사회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중독에 빠
질 수 있어,  중독을 ‘사회적 고립의 질병’으로 보는 사
람들도 있다[35].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스
마트미디어에 과몰입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무력감
을 느끼는 사람이 대인관계 회피의 도구로 인터넷이나 
스마트미디어에 중독되는 것일 수도 있다[33]. 따라서 
추후 소외감이 어떤 방식으로 스마트미디어에 중독되
게 하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미디어 중독이 신체
화, 피로 및 우울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
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인터넷에 중독될 경우 피
로감이나 신체적 증상 혹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나타
난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5-8][37]. 스마트미디
어를 과하게 사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피로감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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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부족 때문에 생길 수 있으며 신체증상은 목이나 어깨 
및 손목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38]. 
아무튼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미디어 중독이 신체건강
이나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재
확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소외감과 스트레스 반응 간
의 관계를 스마트미디어 중독이 매개하고 그 관계를 
BAS가 조절하는 모형에서는 스트레스 반응에 소외감
이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가 유의하였다. 이는 소외감
이 스마트미디어 중독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
는 것 외에도 소외감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신체화, 피
로 및 우울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후 청소년의 소외감이 스트레
스 반응을 유발하는 다른 경로가 있는지 아니면 소외감 
자체가 그런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소외감이 스마
트미디어 중독을 통해 간접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에 영
향을 주는 관계가 유의하였다. 이런 결과는 소외감이 
청소년을 스마트미디어에 중독되게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 신체화, 피로 및 우울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을 경
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소외감을 경험
하는 학생들이 스마트미디어 사용에 과하게 몰입하고 
중독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중재하여 신체건강이나 정
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다른 
중독의 경우 매개체나 매개물에 접근하지 않게 하는 전
략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이나 스마트미디어의 경
우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사용은 하면서 자기조절을 하게 해야 한
다[39].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소외감과 스트레스 반응 간
의 관계를 스마트미디어 중독이 매개하는 모형을 BAS
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소외감과 
스마트미디어 중독 간의 경로를 BAS가 조절할 수 있다
는 것이 검증된 것이다. BAS 수준이 매우 낮은 청소년
의 경우는 소외감을 느껴도 스마트미디어에 몰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BAS 수준이 높을수록 
소외감에 의해 스마트미디어에 청소년이 더 심각하게 
중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S는 기질적 차원이 

강하기 때문에[19], 청소년의 BAS 수준을 낮추기는 어
려울 수는 있어 그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를 
차단하는 행동적 개입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
튼 본 연구의 결과는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스마트
미디어 중독과 스트레스 반응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BAS 수준을 평가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편의
표본추출방식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한국 
청소년들을 대표하지 못해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둘째, 
개인의 심리를 측정하는 검사나 척도에는 측정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점을 감안하여 결과를 해석할 필
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와 논리
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고 그에 따
라 변인 간의 인과의 방향을 논의하였지만 실험연구가 
아닌 상관연구 결과로는 인과관계를 결론지을 수는 없
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와 
상관이 있어야 한다는 혼란변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Berkson 편향으로 모형이 왜곡되기는 하지만
[40], 그 조건을 충족하는 인구사회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을 발견하여 보정(adjust)하는 것이 더 타당한 모
형을 검증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한계가 있지만 본 연
구의 결과는 추후 연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정신건
강이나 중독을 중재하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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